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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황실, 출구조사 '경합 4곳'에 작게 박수만…서울 접전우세부터 '환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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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2026.06.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3일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

황실에서는 잔잔한 박수 소리만 나왔다. 방송3사(KBS·MBC·SBS) 공동 예측(출구)조사에서 광역단체장 16개 가운데 11곳이

민주당 우세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4곳이 '경합'으로 예측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곧이어 서울, 전북 등 주요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예측이 흘러나오자 곧바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만주당 선대위 주요 인사들은 이날 출구조사 결과 발표 30분 전인 오후 5시3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

회 의원회관으로 삼삼오오 모였다. 결과 예측이 어려운 선거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국회를 찾았다. 

정 대표는 자리에 착석하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종일관 침착하게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서울시장 정원오 후보, 전

북도지사 이원택 후보,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와 더불어 대구시장의 김부겸 후보까지 상대 후보와 접전을 벌이거나 다소 우세하

다는 결과에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정자세로 대회의실 앞에 설치된 TV 화면만 응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카운트다운을 거쳐 오후 6시 정각이 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광역단체장 민주당 11곳 우세, 국민의힘

1곳 우세, 4곳 접전이라는 결과에 다들 당혹스러운 듯한 분위기였다. 환호성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접전지에 서울, 부산, 전북

등 민주당이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힌 지역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이시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일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6.06.03. kkssmm99@newsis.com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 서울시장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보다 접전이면서도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

면서다. 특히 민주당으로서 험지이지만 탈환을 목표로 세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시장, 경남도지사 등 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예측에도 사람들은 더 크게 환호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보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측에는 다

들 아쉬운 듯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긴장한 듯 양손을 매만지기도 했다.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 우

세가 예상됐던 경북도지사 선거 예측 결과에는 다들 침묵을 지켰다. 

한편, 1위로 예측된 민주당 후보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51.4%·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60.4%·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53.7%·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54.3%·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52.8%·민형배 전남광주시장 후보 78.6%·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64.3%·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55.9%·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52.1%·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56.2%·위성곤 제주지사 후보

62.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후보 중 1위로 예측된 후보는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69.7%로 집계됐다.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4곳으로 부산시

장, 대구시장, 전북지사, 강원지사다.

이번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방송3사 의뢰로 이날 오

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4.1%포인트(p)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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